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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를 안정적 개인 간 차이와 개

인 내 변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 초등

학교 4학년 코호트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 시점 자료(n = 2,607)를 활용하여 확

률절편 교차지연패널모형(random-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RI-CLPM)을 적용하

였다. 분석 결과, 전통적 교차지연패널모형(CLPM)보다 RI-CLPM이 자료에 더 적합하였다. 특히 전통

적 CLPM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경로가 세 전환 시점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나,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RI-CLPM에서는 해당 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스마

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안정적 개인차 간에는 유의한 정적 관련이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이 이후 스마

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개인 내 경로는 일부 시점에서 부적으로 나타났으나 시점 간 일관되지 않아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성별 다집단 분석에서는 안정적 개인차 간 관련과 개인 내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경로

에서 유의한 성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련성

을 해석할 때 청소년 간 안정적 차이와 한 청소년 내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변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어 스마트폰 의존, 학업무기력, 확률절편 교차지연패널모형, 개인 간 효과, 개인 내 효과, 청소년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smartphone depend-

ence and academic helplessness in adolescence by distinguishing stable between-person

differences from within-person fluctuations. Data were drawn from 2,607 adolescents in

the elementary school fourth-grade cohort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across four annual waves from Grade 7 to Grade 10. A random-intercept cross-lag-

ged panel model (RI-CLPM) was applied. The RI-CLPM fit the data better than the tradi-

tional cross-lagged panel model (CLPM). In the traditional CLPM, smartphone depend-

enc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predicted subsequent academic helplessness across all

three transitions; however, these prospective paths were no longer significant after stable

between-person differences were separated in the RI-CLPM. The stable between-per-

son components of smartphone dependence and academic helplessness were strongly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in-person increases in academic helplessness predicted 

lower subsequent smartphone dependence at some transitions, but these effects were

not consistent across waves and should therefore be interpreted cautiously. Multi-group

analyses indicated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stable between-person asso-

ciation or in the within-person autoregressive and cross-lagged path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between-person associations from with-

in-person temporal processes when interpreting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smart-

phone dependence and academic helplessness.

Keywords smartphone dependence, academic helplessness, RI-CLPM, between-person 

effects, within-person effects, adolescence

Corresponding to  김경민(Kim, Kyungmin)

동국대학교 WISE 가정교육과, 조교수(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WISE) E-mail. kmkim@dongguk.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2 인간발달연구 33권 3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스마트폰은 지난 10여 년간 청소년의 일상 전반에 

깊숙이 침투하였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의존은 청소

년 발달 연구의 주요 관심사로 부상하였다. 스마트폰은 

정보검색, 또래관계 유지, 여가활동, 학습 보조 등 다양

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과도하거나 자기조절 없

이 사용할 경우 조절실패, 현저성, 금단, 내성 및 일상

생활장애를 동반할 수 있으며 나아가 청소년의 학업, 

수면, 정서, 대인관계 등 주요 발달영역과도 관련된다

(Boer et al., 2021; Kim, Lee, Lee, Nam, & Chung, 2014; 

Orben, Dienlin, & Przybylski, 2019). 특히 한국 청소년

은 높은 학업 요구와 높은 디지털 기기 접근성이 결합

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

존은 지속적으로 정책적 관심 대상이 되어 왔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5). 이

러한 맥락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청소년의 학업 영역 

부적응, 특히 학업무기력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 발달

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업무기력은 청소년기 학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주

요한 부적응 지표이다. 청소년기는 학업 요구가 증가하

고 학업성취 경험이 자기개념, 정서적 안녕, 이후 발달

경로와 밀접하게 연결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학업 상황

에서의 무기력 경험은 중요한 발달적 의미를 갖는다

(Eccles & Roeser, 2011; Sirin, 2005). 학업무기력은 학

습된 무기력 이론에 근거한 개념으로, 학업이라는 특정 

영역에서 통제 불가능한 경험이 반복되어 동기, 정서, 

인지, 행동의 위축으로 나타나는 구성개념이다(박병기, 

노시언, 김진아, 황진숙, 2015; Seligman, 1975). 일반적 

학습된 무기력이 인간 심리의 전반적 특성을 다루는 

데 비해, 학업무기력은 시험, 수업, 과제 수행 등 학업 

상황에 한정된 무기력 경험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청소

년기 학업 영역의 부적응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박

병기 등, 2015). 최근 국내 종단연구에서도 청소년기 

학업무기력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걸쳐 변화하는 발

달양상을 보이며, 학업열의와 또래애착과 관련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하아영, 정선영, 허인화, 조한익, 2025).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은 각각 디지털 생활 영

역과 학업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적응 문제이지만, 두 현

상 모두 청소년의 자기조절 및 심리사회적 적응과 관련

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Baumeister & Heatherton, 

1996; Jessor, 1991). 구체적으로, 스마트폰 의존은 디지

털 기기 사용을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

하며, 스마트폰과 관련된 일상생활장애, 금단, 내성 등 

조절 실패와 문제적 결과를 반영한다(Kim et al., 

2014). 학업무기력은 학업 상황에서 통제감, 동기, 긍정

정서, 능동적 수행이 저하된 상태를 의미한다(박병기 

등, 2015). 두 요인은 서로 다른 생활 영역의 문제로 

보일 수 있으나, 청소년이 자신의 행동과 학습을 조절

하며 발달과업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는 공통 기반 

위에 있다는 점에서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의미있다.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 부적응과의 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전위 가설 관점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에 투입될 수 있는 시간

과 주의 자원을 대체함으로써 학업수행에 부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본다(Amez & Baert, 2020; Paterna 

et al., 2024). 둘째, 자기조절 및 실행기능 관점에서는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이 주의조절, 충동통제, 작업기억 

등 인지적 조절 기능과 관련되며, 이러한 조절의 어려

움이 학습과 학업수행에 부정적으로 관련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Sunday, Adesope, & Maarhuis, 2021; Wilmer, 

Sherman, & Chein, 2017). 이러한 관점에서 과도한 스

마트폰 사용은 학습 시간과 주의 자원의 감소, 자기조

절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이 학업

동기 저하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국내외 기존 연구들에서도 스마트폰 사용과 다양한 

학업 관련 결과와의 관련성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Amez와 Baert(2020)는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수행에 

관한 문헌을 검토하면서, 다수의 연구가 스마트폰 사용

과 학업성과 간 부적 관련을 보고하고 있음을 정리하

였다. Paterna와 동료들(2024)의 메타분석에서도 문제

적 스마트폰 사용은 학업성취와 부적으로 관련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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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Sunday와 동료들(2021)은 스마트폰 중독과 학습 

관련 결과 간 관계를 메타분석한 결과, 스마트폰 중독

이 학습 관련 결과와 부적으로 관련된다고 하였다. 그

러나 최근 디지털미디어 연구에서는 단순 사용시간이

나 평균적 관련성만으로 청소년 적응을 설명하기 어렵

고, 문제적 사용 여부, 사용 맥락, 개인차를 함께 고려

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Boer et al., 2021; 

Orben et al., 2019). 이는 동일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라도 사용 목적, 사용 상황, 조절 가능성, 개인의 심리

사회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 발달에 갖는 의미가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과 학업 영

역의 어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량뿐 아

니라 스마트폰 의존이라는 문제적 사용 양상과 학업무

기력이라는 구체적인 학업 부적응 지표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 또는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 관련성은 다양한 연구들에서 검증되었

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울, 자아존중감, 주의집중문제, 

기본심리욕구와 같은 심리적 변인을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함께 검토하였다(김호성, 황정하, 

2022; 박봉환, 2022; 이주연, 지명원, 이지영, 2021; 하

아영, 조한익, 2023). 주의집중문제와 기본심리욕구를 

다룬 연구들 역시 스마트폰 과의존 또는 스마트폰중독

이 학업무기력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김희정, 

박관성, 2019; 박봉환, 2022). 또한 학업무기력이 스마

트폰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

관계가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되었

다(권이재, 박순진, 홍서준, 2023). 이러한 연구들은 스

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지만, 주로 특정 시점의 관련성이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두 변인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는 한계

가 있다.

한편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는 어느 한 

방향으로만 설명되기 어렵다. 먼저 스마트폰 의존이 높

은 청소년은 학습시간과 주의 자원을 스마트폰 사용에 

더 많이 할애하거나 주의집중과 자기조절의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학업수행의 어려움

과 학업에 대한 통제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Amez & 

Baert, 2020; Paterna et al., 2024; Sunday et al., 2021). 

반대로 학업무기력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상황을 회피

하거나 즉각적 보상과 정서적 위안을 얻기 위해 스마

트폰에 더 의존할 수 있으며, 학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토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권이재 등, 2023). 따라서 두 변인의 시간적 관계는 어

느 한 방향으로만 가정하기보다 양방향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선행관계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단자료를 활용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전통적 교

차지연패널모형(cross-lagged panel model; CLPM)에 

의존해 왔으나, 이는 시간에 걸쳐 유지되는 안정적 개

인 간 차이(between-person differences)와 특정 시점의 

개인 내 변동(within-person fluctuations)을 충분히 분리

하지 못한다는 중요한 한계가 있다(Berry & Willoughby, 

2017; Hamaker, Kuiper, & Grasman, 2015; Lucas, 2023). 

즉,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

의 관련성이 ‘두 성향이 모두 높은 청소년의 안정적 특

성’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평소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

이 사용한 시기 직후에 학업무기력이 증가하는 개인 

내 단기적 변화’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두 수준

을 구분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간 안정적 차이에서 비

롯된 관련성을 한 개인 내 변화 과정으로 다르게 해석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극복하고 두 층위의 효과를 

엄격히 분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확률절편 교차지

연패널모형(random-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

el; RI-CLPM)을 적용하고자 한다. RI-CLPM은 시간에 

걸쳐 안정적인 개인차를 확률절편(random intercepts)

으로 분리하여 통제한 뒤, 남은 개인 내 성분 간의 자기

회귀 및 교차지연 경로를 추정한다(Mulder & Hamaker, 

2021). 이를 통해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

은 청소년이 학업무기력 수준도 높은지(개인 간 관계)

와, 특정 청소년이 자신의 평소 수준보다 스마트폰에 

더 의존했을 때 이후 학업무기력도 높아지는지(개인 

내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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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관련 경험과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가 남

학생과 여학생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가정하기

는 어렵다. 최근 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

에서는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의 발달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Lee & Won, 2025), 

스마트폰 사용과 정신건강 간의 종단적 관련 역시 성

별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일 수 있음이 제시되었다

(Rudolf & Kim, 2024). 또한 문제적 디지털미디어 사

용을 RI-CLPM으로 분석한 최근 연구에서도 개인 간⋅

개인 내 관계가 남학생과 여학생에게서 유사한지를 다

집단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Li et al., 2024). 이에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를 개인 간 수준과 

개인 내 수준으로 구분하는 것과 더불어, 이러한 관계 

양상이 성별에 따라 유사하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

요가 있다.

2. 연구문제

이에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초

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

학년까지 4개 시점 자료에 RI-CLPM을 적용하여 스마

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를 안정적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고, 그 관

계 양상이 성별에 따라 유사한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

은 그림 1과 같다.

연구문제 1.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는 전통적 CLPM과 RI-CLPM 중 어느 구

조에 더 부합하는가?

연구문제 2.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했을 때 개인 내 

수준에서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은 시간

적으로 서로를 예측하는가?

연구문제 3.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개인 간⋅

개인 내 관계 양상은 성별에 따라 유사한가?

주. SPD = 스마트폰 의존, AHL = 학업무기력. RI-CLPM은 각 변인의 안정적 개인 간 차이와 시점별 개인 내 편차를 분리하여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관계를 추정하는 모형임. 성별에 따른 관계 양상은 동일 모형을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 각각 적용하여

검토함.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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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KCYPS 2018)

의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에

는 학업무기력이 측정되기 시작한 4차년도(중학교 1학

년)부터 7차년도(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 시점의 청

소년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패널 표본은 총 

2,607명으로, 남학생 1,313명(50.4%), 여학생 1,294명

(49.6%)이었다.

주요 변인의 유효 응답자 수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스마트폰 의존의 유효 응답자는 중1 2,253명, 

중2 2,288명, 중3 2,219명, 고1 2,116명이었으며, 학업무

기력의 유효 응답자는 각각 2,275명, 2,311명, 2,242명, 

2,123명이었다. 이에 따른 시점별 결측률은 스마트폰 

의존이 12.24 ~ 18.83%, 학업무기력이 11.35 ~ 18.57% 

범위였다. 스마트폰 의존의 결측에는 해당 시점에서 스

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아 관련 문항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가 일부 포함되었다.

2. 측정도구

1) 스마트폰 의존

스마트폰 의존은 15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

정하였다. 해당 문항은 한국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성향 

척도 개발 연구에 근거한 문항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Kim et al., 2014). 응답범주는 1점에서 4점으로 구성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5번, 10번, 15번의 역방향 문항을 역채점하

였다. 분석에서는 15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4개 시점에서 Cronbach’s α는 .85 ~ .86, McDonald’s 

ω는 .88 ~ .89로 나타나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2) 학업무기력

학업무기력은 16개 문항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

였다. 이 척도는 통제신념 결여, 학습동기 결여, 긍정정

서 결여, 능동수행 결여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된다

(박병기 등, 2015). 모든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

무기력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동일한 방향으로 구성

되어 있어 별도의 역채점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분석에

서는 16개 문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4개 시점에

서 Cronbach’s α는 .91 ~ .92, McDonald’s ω는 .92 ~ 

.93로 나타나 높은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구축⋅제공하

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공개용 2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KCYPS 2018은 국가

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2호)로 수행된 종단조사이

며, 원자료 수집은 원조사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IRB No. 201906-HR-고유-014-01)과 조사 참여 

동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아카이브를 통해 제공되는 비식별화된 공개자료를 연

구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분석자료는 학업무기력이 측정되기 시작한 4차년도

부터 7차년도까지의 청소년 응답 자료를 이용하여 구

성하였다. 개인 식별자를 기준으로 네 시점의 자료를 

결합하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스

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 반복측정 자료를 구성하였

다. 각 문항의 응답범위와 결측코드를 확인하여 분석에 

적합하지 않은 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하였으며, 스마

트폰 의존의 역방향 문항은 문항 방향이 일관되도록 

역채점하였다. 학업무기력 문항은 모두 동일한 방향으

로 구성되어 별도의 역채점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후 

각 시점의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 척도점수를 산

출하여 최종 분석자료를 구성하였다.

4. 자료분석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

하기 위해 확률절편 교차지연패널모형(random-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RI-CLPM)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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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LPM은 각 변인의 시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개인 간 차이를 확률절편으로 분리하고, 이를 제

외한 개인 내 변동을 이용하여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

관계를 추정한다(Hamaker et al., 2015; Mulder & 

Hamaker,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률절편 간 관련

은 안정적인 개인 간 관계로,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경

로는 각 청소년이 자신의 평소 수준에서 벗어난 개인 

내 편차의 시간적 지속 및 선행관계로 해석하였다. 교

차지연계수는 관찰자료에 기초한 시간적 선행관계를 

나타내므로 인과효과로 해석하지 않았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의존과 학

업무기력의 시점별 평균, 표준편차 및 내적합치도를 

산출하고, 시점별 유효 응답자 수와 결측률을 확인하

였다. 둘째, 두 척도의 종단 측정동일성을 문항꾸러미

(item parceling) 기반 확인적 요인분석으로 검토하였다. 

각 척도의 문항을 세 개의 문항꾸러미로 구성하였으며, 

각 시점에 동일한 문항구성을 적용하였다. 스마트폰 

의존은 문항 1⋅4⋅7⋅10⋅13, 2⋅5⋅8⋅11⋅14, 3⋅

6⋅9⋅12⋅15를 각각 하나의 문항꾸러미로 구성하였

고, 학업무기력은 문항 1⋅4⋅7⋅10⋅13⋅16, 2⋅5⋅

8⋅11⋅14, 3⋅6⋅9⋅12⋅15를 각각 하나의 문항꾸

러미로 구성하였다. 학업무기력은 4개 하위영역을 그

대로 문항꾸러미로 사용하지 않고, 전체 척도의 단일 

종합점수에 대한 종단적 비교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분

석 목적에 따라 각 하위영역의 문항이 특정 문항꾸러

미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세 개의 문항꾸러미를 

구성하였다. 각 시점에서 동일한 지표의 고유한 안정성

을 고려하기 위해 동일 문항꾸러미의 시점 간 잔차공

분산을 허용하였다.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요인부하량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셋째, 전통적 교

차지연패널모형(CLPM)과 자유추정 RI-CLPM의 적합

도를 비교하여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모형의 적절성

을 검토하였다. RI-CLPM에서는 각 구성개념의 4개 시

점 측정치에 대한 확률절편 요인부하량을 1로 고정하

였으며, 동일 시점의 개인 내 성분 간 공분산을 허용하

였다. 넷째, 시점별 경로의 시간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유추정 RI-CLPM을 기준으로 자기회귀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모형과 교차지연경로에 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모형을 각각 추정하였다. 제약모형과 자

유추정 모형은 χ² 차이검정을 통해 비교하였으며, BIC

와 적합도 지수의 변화도 함께 검토하였다. 다섯째, 스

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관계 구조가 성별에 따라 

유사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 다집단 RI-CLPM을 실

시하였다. 남학생과 여학생 집단에서 동일한 RI-CLPM

을 추정한 뒤, 개인 내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경로 전체

에 성별 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모형을 자유추정 모형

과 비교하였다. 추가적으로 자기회귀경로와 교차지연

경로에 각각 성별 동일성 제약을 부과하여 모형을 비

교하였으며, 두 집단의 확률절편 간 상관 차이는 Fisher

의 r-to-z 변환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결측자료는 완

전정보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모형 적합도는 χ², CFI, 

TLI, RMSEA 및 BIC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

였다. CFI와 TLI는 .90 이상, RMSEA는 .08 이하를 수용 

가능한 적합도의 기준으로 참고하였으며(Hu & Bentler, 

1999), 종단 측정동일성은 ΔCFI≤.01 및 ΔRMSEA≤

.01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Chen, 2007).

모든 분석은 Python 3.13.5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구

조방정식모형은 최대우도 기반 목적함수를 구성하고 

SciPy의 수치최적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자료 정제와 기술통계는 pandas 2.2.3과 NumPy 2.3.5

를 이용하였고, 통계적 계산 및 최대우도 추정과 모형

비교에는 SciPy 1.17.0을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종단 측정동일성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와 신뢰도를 확인한 결과, 스

마트폰 의존의 시점별 평균은 중1 2.11(SD = .46), 중2 

2.19(SD = .44), 중3 2.21(SD = .43), 고1 2.19(SD = .43)

로 나타났다. 학업무기력의 시점별 평균은 중1 1.95(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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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중2 2.02(SD = .49), 중3 2.01(SD = .46), 고1 2.06

(SD = .48)이었다. 스마트폰 의존의 Cronbach's α는 .85 

~ .86, McDonald's ω는 .88 ~ .89였으며, 학업무기력의 

Cronbach's α는 .91 ~ .92, McDonald's ω는 .92 ~ .93로 

모든 시점에서 양호한 내적합치도를 보였다.

종단분석에 앞서 두 척도의 시점 간 측정동일성을 

검토하였다(표 1 참조). 문항꾸러미 기반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하여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요

인부하량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다. 스마트폰 의존

의 경우 형태동일성 모형은 χ²(39) = 87.65, CFI = .997, 

TLI = .995, RMSEA = .022였으며, 요인부하량 동일

성 모형은 χ²(45) = 102.86, CFI = .997, TLI = .995, 

RMSEA = .022로 나타났다. 절편동일성 모형 역시 

χ²(51) = 170.71, CFI = .993, TLI = .991, RMSEA = .030

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

과 형태동일성 모형 간 적합도 변화는 미미하였으며

(ΔCFI < .001, ΔRMSEA < .001), 절편동일성 제약을 

추가한 경우에도 변화가 허용 가능한 수준이었다(ΔCFI 

= .003, ΔRMSEA = .008). 학업무기력의 형태동일성 모

형은 χ²(39) = 52.95, CFI = .999, TLI = .999, RMSEA 

= .012였고,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은 χ²(45) = 64.16, 

CFI = .999, TLI = .999, RMSEA = .013이었다. 절편동

일성 모형은 χ²(51) = 127.57, CFI = .997, TLI = .996, 

RMSEA = .024로 나타났다. 형태동일성 모형과 요인

부하량 동일성 모형 간 변화(ΔCFI < .001, ΔRMSEA 

= .001)와 요인부하량 동일성 모형과 절편동일성 모형 

간 변화(ΔCFI=.002, ΔRMSEA = .011) 모두 허용 가능

한 범위에 있었다. 이에 두 척도 모두 4개 시점에 걸쳐 

절편동일성까지 지지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2. CLPM과 RI-CLPM의 모형 비교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가 전통

적 CLPM과 RI-CLPM 중 어느 구조에 더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형 적합도를 비교하였다(표 2 참조). 

분석 결과, 전통적 CLPM은 χ²(12) = 350.38, CFI = .923, 

TLI = .820, RMSEA = .104, BIC = 18,928.48로 나타

났다. 반면 RI-CLPM 자유추정 모형은 χ²(9) = 38.39, 

CFI = .993, TLI = .979, RMSEA = .035, BIC = 18,640.09

로 전통적 CLPM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수한 적합도를 

보였다. 특히 BIC가 288.39 감소하여,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할 때 안정적 개인차

를 분리하는 RI-CLPM이 자료에 더 적합한 것으로 나

타났다.

변인 모형 χ²(df) CFI TLI RMSEA ΔCFI ΔRMSEA

스마트폰

의존

형태동일성  87.65(39) .997 .995 .022 - -

요인부하량 동일성 102.86(45) .997 .995 .022 < .001 < .001

절편동일성 170.71(51) .993 .991 .030 .003 .008

학업

무기력

형태동일성  52.95(39) .999 .999 .012 - -

요인부하량 동일성  64.16(45) .999 .999 .013 < .001 .001

절편동일성 127.57(51) .997 .996 .024 .002 .011

표 1. 종단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χ²(df) CFI TLI RMSEA BIC

전통적 CLPM 350.38(12) .923 .820 .104 18,928.48

RI-CLPM 자유추정 38.39(9) .993 .979 .035 18,640.09

RI-CLPM 자기회귀 제약  54.92(13) .990 .979 .035 18,625.16

RI-CLPM 교차지연 제약  75.44(13) .986 .969 .043 18,645.67

주. RI-CLPM 자유추정 모형을 기준으로 한 χ² 차이검정에서 자기회귀경로 동일제약 모형은 Δχ²(4) = 16.53, p = .002, 교차지연경로 동일

제약 모형은 Δχ²(4) = 37.05, p <.001이었음.

표 2. 모형 적합도 비교 (N = 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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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RI-CLPM의 자기회귀경로와 교차지연경

로가 시점에 따라 동일한지 검토하기 위해 시간동일성 

제약모형을 자유추정 모형과 비교하였다. 자기회귀경

로에 시간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모형은 χ²(13) = 54.92, 

CFI = .990, TLI = .979, RMSEA = .035, BIC = 18,625.16

이었으며, 자유추정 모형과의 χ² 차이검정 결과 적합도

가 유의하게 저하되었다(Δχ²(4) = 16.53, p = .002). 교차

지연경로에 시간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모형 역시 χ²(13) 

= 75.44, CFI = .986, TLI = .969, RMSEA = .043, BIC 

= 18,645.67로 나타났으며, 자유추정 모형에 비해 적합

도가 유의하게 저하되었다(Δχ²(4) = 37.05, p < .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점별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경

로의 차이를 허용한 RI-CLPM 자유추정 모형을 최종 

해석모형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전통적 CLPM과 RI-CLPM에서 스마트폰 의존

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경로를 비교하였다. 전

통적 CLPM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

을 예측하는 경로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

로 이어지는 세 전환 모두에서 유의하였다(각각 β = .08, 

.07, .10, 모두 p < .001). 그러나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RI-CLPM에서는 동일한 경로가 각각 β = .02, -.03, .01

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통적 CLPM에서 

관찰된 교차지연관계의 일부가 시간에 걸쳐 유지되는 

안정적 개인차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3. 개인 간 안정적 관련성과 개인 내 자기회귀 및 교

차지연 효과

최종모형으로 채택한 자유추정 RI-CLPM에서 먼저 

두 구성개념의 안정적 개인차 간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확률절편 간 상관은 r 

= .59로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p < .001). 이는 조

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은 

청소년이 학업무기력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의미

한다.

개인 내 자기회귀경로를 살펴보면(표 3 참조), 스마

트폰 의존은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중학교 2학년에

서 3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어

지는 세 전환 모두에서 유의하였다(각각 β = .24, .28, 

.21, 모두 p < .001). 학업무기력의 자기회귀경로는 중

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전환에서는 유의하지 않

았으나(β = .05, p > .05), 이후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β = .19, p < .001)과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

년으로의 전환(β = .13, p < .001)에서는 유의하였다.

개인 내 교차지연경로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

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경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어지는 세 전환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

다(각각 β = .02, -.03, .01, 모두 p > .05). 반면 학업무

기력이 이후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경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의 전환에서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고(β = -.06, p < .05),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

로의 전환에서도 유의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β = 

-.17, p < .001).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의 전환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β = .04, p > .05).

종합하면,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은 안정적 개

인차 수준에서는 유의하게 관련되었으나, 개인 내 수준

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교

차지연경로는 세 전환 모두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개인 내 경로 중1 → 중2 중2 → 중3 중3 → 고1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의존 (자기회귀) .24*** .28*** .21***

학업무기력 → 학업무기력 (자기회귀) .05 .19*** .13***

스마트폰 의존 → 학업무기력 (교차지연) .02 -.03 .01

학업무기력 → 스마트폰 의존 (교차지연) -.06* -.17*** .04

주. 제시된 계수는 표준화계수임.
*p < .05. ***p < .001.

표 3. 개인 내 표준화 경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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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별에 따른 개인 간⋅개인 내 관계 양상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개인 간⋅개인 내 관

계 양상이 성별에 따라 다른지 검토하기 위해 성별 다

집단 RI-CLPM을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스마트폰 의

존과 학업무기력의 안정적 개인차 간 상관은 남학생 

r = .66, 여학생 r = .54로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두 상관계수의 차이를 검정한 결

과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z = 1.62, 

p = .106).

다음으로 개인 내 자기회귀 및 교차지연경로에 성별 

동일성 제약을 부과하여 자유추정 모형과 비교하였다. 

전체 12개 개인 내 경로를 남녀 간 동일하게 제약한 

결과 모형 적합도의 유의한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Δχ²(12) = 7.94, p = .790). 자기회귀경로만 동일하게 

제약한 경우에도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Δχ²(6) = 1.98, p = .921), 교차지연경로만 동일하게 

제약한 경우 역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Δχ²(6) = 6.18, p = .403).

집단별 교차지연경로를 살펴보면,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경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세 전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학업무기력이 

이후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경로는 중학교 2학년

에서 3학년으로의 전환에서 남학생(β = -.15, p < .001)

과 여학생(β = -.19, p < .001) 모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개인 간⋅개인 내 관계 구조가 성별에 따라 유의하게 

다르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KCYPS 2018 초등학교 4학년 코호트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4개 시점 자료

에 RI-CLPM을 적용하여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를 안정적 개인 간 차이와 

개인 내 변동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전

통적 CLPM보다 RI-CLPM이 자료에 더 적합하였으며, 

두 모형에서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

하는 경로의 결과도 달라졌다. 전통적 CLPM에서는 스

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경로가 세 

전환 시점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나, 안정적 개인차를 분

리한 RI-CLPM에서는 해당 경로가 모두 유의하지 않

았다. 이는 전통적 CLPM의 교차지연계수가 안정적 개

인차와 개인 내 변동을 충분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다

는 방법론적 논의(Berry & Willoughby, 2017; Hamaker 

et al., 2015; Lucas, 2023)와 맥을 같이하며,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관계를 해석할 때 두 분석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은 안정적 개인차 수준

에서는 강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즉, 조사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스마트폰 의존 수준이 높은 청소년은 학업

무기력 수준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스

마트폰 의존 또는 과의존과 학업무기력 간 정적 관련

경로 남학생 여학생

안정적 개인차 간 상관 .66*** .54***

SPD T1 → AHL T2 .02 .02

SPD T2 → AHL T3 .01 -.07

SPD T3 → AHL T4 -.02 .04

AHL T1 → SPD T2 -.07 -.05

AHL T2 → SPD T3 -.15*** -.19***

AHL T3 → SPD T4 .03 .05

주. 전체 개인 내 경로의 성별 동일성 검정은 Δχ²(12) = 7.94, p = .790이었으며, 자기회귀경로 Δχ²(6) = 1.98, p = .921, 교차지연경로 

Δχ²(6) = 6.18, p = .403이었음.
***p < .001.

표 4. 성별 다집단 RI-CLPM의 주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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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대체로 일관된다(김호성, 황정

하, 2022; 김희정, 박관성, 2019; 박봉환, 2022; 이주연 

등, 2021; 하아영, 조한익, 2023). 그러나 이러한 개인 

간 관련성이 한 청소년 내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증가

가 이후 학업무기력 증가로 이어지는 시간적 과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두 

변인이 청소년 간 안정적인 차이 수준에서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그러한 관련성을 개인 

내 변화 과정으로 직접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

함을 보여준다.

특히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후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개인 내 교차지연경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모든 전환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

무기력 간 관련성이 없다는 의미라기보다, 연 단위 측

정간격에서 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이 자신의 평소 

수준보다 높아진 것이 다음 시점의 학업무기력 증가를 

예측한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RI-CLPM을 적용한 연구에서도 문

제적 스마트폰 사용은 다른 심리사회적 특성과 개인 

간 수준에서는 관련되었으나 개인 내 교차지연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전통적 CLPM에서 나타난 경로가 안

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뒤에는 확인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Dai et al., 2026; Ku, 2026). 따라서 기

존 연구에서 관찰된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 관련 어려

움의 정적 관련성을 한 개인 내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증가가 이후 학업문제의 증가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곧

바로 해석하기보다, 개인 간 안정적 차이와 개인 내 변

화가 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한편, 학업무기력이 이후 스마트폰 의존을 예측하는 

개인 내 경로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중학교 2학년

에서 3학년으로의 전환에서 부적으로 나타났으며, 중

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의 전환에서는 유

의하지 않았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 예상 및 선행연구

의 일반적인 방향과 다르므로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학업무기력과 동일한 구성개념은 아니지만, 인접

한 학업 부적응 지표인 학업소진을 다룬 최근 메타분

석에서는 학업소진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간 전반적

으로 정적인 관련이 보고되었으며(Wang, Madon, Ghani, 

& Long, 2026), 종단연구에서도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

과 학업소진의 정적 연결이나 학업소진 증가가 이후 

문제적 모바일폰 사용 증가를 예측하는 결과가 보고되

고 있다(Huang et al., 2026; Shen et al., 2026). 이러한 

선행연구를 고려하면, 본 연구의 일부 부적 경로를 학

업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을 낮추는 일반적 과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또한 해당 경로가 모든 시점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시점 특수적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이후 남은 개인 내 변동의 특성, 측정 간격, 관

찰되지 않은 시간가변 요인 등에 의해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후속 연구에서

는 학업 스트레스, 학습시간, 수면, 정서상태, 스마트폰 

사용 목적 등 시점에 따라 변화하는 맥락을 함께 포함

하여 이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별 다집단 분석에서는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

력의 개인 간⋅개인 내 관계 구조에 유의한 성별 차이

가 확인되지 않았다. 두 변인의 안정적 개인차 간 상관

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유의하였으며 그 크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자기회귀경

로와 교차지연경로에 성별 동일성 제약을 부과한 모형

에서도 유의한 적합도 저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개인 내 수준에서 

예측하지 않는다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가 특정 성별

에 국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스마트폰 사용의 발달 

양상이나 심리사회적 관련성에서 성별 차이가 보고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차이가 스마트폰 관련 변

인 간 종단적 구조경로의 성별 차이로 항상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청소년의 문제적 디지털미디어 사

용을 RI-CLPM으로 분석한 연구에서도 집단별 계수에 

일부 차이가 관찰되더라도 교차지연경로 자체의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경우가 보고된 바 있다(Li et al., 

2024).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성별 자체의 평균적 차

이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목적, 학업스트레스, 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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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방식 등 구체적인 맥락에 따라 관계 양상이 달라

지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

기력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방식에도 시사점을 제공한

다. 개인 내 수준에서 스마트폰 의존의 상대적 증가가 

1년 뒤 학업무기력의 증가를 예측하지 않았다는 결과

를 고려하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학업

무기력의 변화를 설명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하

는 단일요인적 접근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오히려 스마

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이 함께 높은 청소년을 파악하

고, 두 문제가 함께 나타나는 데 관련될 수 있는 자기조

절의 어려움, 정서적 취약성, 학습환경 및 학교생활 맥

락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이러한 

공통 요인을 직접 검증한 것은 아니므로, 후속 연구에

서는 두 변인의 안정적 개인차를 설명하는 개인 및 환

경 요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두 변인

은 1년 간격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개인 내 

교차지연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일⋅주⋅

월 단위의 보다 짧은 시간척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다고 단정할 수 없다. 후속 연구에서는 경험표집법이나 

보다 짧은 간격의 반복측정을 활용하여 스마트폰 의존

과 학업 관련 경험의 단기적 상호관계를 검토할 필요

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공개 패널자료의 특성상 수

면, 학습시간, 학업스트레스, 스마트폰 사용 목적, 부모

양육, 또래관계, 정신건강 등 두 변인의 개인 내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가변 요인을 충분히 포함하지 못

하였다. 셋째, 종단 측정동일성은 문항꾸러미 수준에서 

절편동일성까지 확인되었으나, 문항꾸러미를 이용한 

분석은 개별 문항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측정 특성

의 차이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이 모두 청소년 자기보고

에 의해 측정되었다는 점에서 동일방법에 따른 측정오

차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의 

교차지연경로는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상태에서의 

시간적 선행관계를 나타내며, 무작위실험에 기반한 인

과효과로 해석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합표집 설계의 학교 군집 및 종단가중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결과의 강건성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기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의 종단적 관계를 개인 간 안정적 차이와 

개인 내 변동으로 분리하여 검토함으로써 기존 연구에

서 관찰되어 온 두 변인의 관련성이 어떠한 분석 수준

에서 나타나는지를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

다. 특히 전통적 CLPM에서는 스마트폰 의존이 이후 

학업무기력을 예측하는 경로가 유의하였으나, 안정적 

개인차를 분리한 RI-CLPM에서는 해당 경로가 확인되

지 않았다는 점은 두 변인의 종단관계를 해석할 때 분

석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

소년의 스마트폰 의존과 학업무기력을 이해할 때에는 

두 문제가 함께 높은 청소년 간 안정적 차이와 한 청소

년 내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변화를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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